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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ectives：The Big Five Inventory(BFI) and the Big Five Inventory-10(BFI-10) are widely used instruments 

for the evaluation of personality in various cultures, while they have not been formally validated in Korea. 

This study aimed to develop the Korean versions of BFI(BFI-K) and BFI 10(BFI-K-10) with a Korean 

elderly population. 

Methods：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1,038 community dwelling elders. BFI-K and BFI-K-10 were 

administered. For the reliability analyses, scores on Guttmans’ split half and Cronbach’s α were estimated. 

For the validity analyses, the Korean vers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KGDS) and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 were investigated. 

Results：The reliability of the BFI-K was good(Guttmans’ split half=0.59-0.78, Cronbach’s α=0.52-0.75). 

Scores on the BFI-K-10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scores on BFI-K. Scores on the BFI-K and 

the BFI-K-10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scores on KGDS and STAI. 

Conclusion：Both BFI-K and BFI-K-10 might be reliable and valid instruments to evaluate the personality 

in Korean community elders. BFI-K-10 is short and easy to be administered, and therefore it would be very 

convenient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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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성격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공통적으로 개체의 동기 

및 정서적 적응과 관련되어 규정된다. Allport1)는 성격

이란‘정신신체적 체계의 역동적 집합체로서, 개인이 환

경에 적응하는 특유한 성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

다. 성격 특성(trait)이란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특징적이고 지속적인 모습이다.2) 성격이 정

신과 영역에서 중요한 이유는, 특정 성격요인이 우울증 

및 불안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에 대해 취약성을 증가시

키기 때문이다.3) 이는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개인의 취약성과 치료 반응 등을 

예측하여 치료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높은 신경증적 성향은 노인에서 우울증 발병

의 위험인자일 뿐 아니라, 치료 후 우울증의 재발률을 높

이는 것으로 보고 된다.4)5) 신경증적 성향이 높은 우울

증 환자는 인지-행동 치료보다 약물 치료에 더 잘 반응하

는 한편,6) 높은 외향성은 낮은 약물 순응도와 관련되었

다.7) 국내 연구에서도 신경증적 성향 등은 우울장애,8) 

수면장애9) 등과 관련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성격을 평가하는 척도의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성

격 특성을 분류하는 5요인 성격 모형(five factor model)

이 1949년 Fiske10)에 의해 최초로 주창되었다.11) Fiske

는 당시 지배적인 성격구조 모델이던 16개 요인을 재분

석하여 성격특성을‘사회적 적응성’,‘동조성’,‘성취의

지’,‘정서적 통제’,‘지적 추구’의 다섯 개 요인으로 대

별하였다. 이후 McCrae와 Costa12)에 의해 5개 요인은 

최종적으로‘외향성(extraversion)’,‘친화성(agreeable-
ness)’,‘성실성(conscientiousness)’,‘신경증(neu-
roticism)’,‘개방성(openness)’으로 정립되었다.‘외

향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 정도이고,‘친화

성’은 편안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에 대한 특성이며,‘성

실성’은 사회적 원칙과 규범을 지키려는 특성이고,‘신경

증’은 정서적인 불안정성과 세상을 위협적이거나 통제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와 관련되며,‘개방성’

은 다양성과 변화, 지적인 자극 등에 대한 선호도를 나

타낸다.11)13) 

성격 5요인을 평가하는 척도는 문항 수에 따라 여러 

개정판이 개발되었다. 대표적으로 240개 문항으로 이루

어진 NEO Personality Inventory, Revised(이하 NEO 

PI-R)와 이를 60개 문항으로 단축한 NEO-Five Factor 

Inventory(이하 NEO-FFI)14) 등이 있다. 최근에는 보

다 신속하고 간결한 평가를 위해 개발된 44문항의 Big 

Five Inventory(이하 BFI)13)와 이 척도에서 10개 문항

을 선별하여 간추린 BFI-10이 흔히 사용된다.15) 이들 

성격척도는 비록 서양문화권에서 개발되었지만, NEO PI-

R은 26개 문화권에서, BFI는 56개국에서 표준화되었

고,16) 연구결과 성격 5요인이 각 문화권에서 매우 유사

한 형태를 보이고 내적 신뢰도도 높았다.17)  

한편 국내에서 표준화된 성격 5요인 척도는 NEO PI-

R인데,18) 이는 문항 수가 240개로 많아 임상 또는 연구

에 사용하기에 부담이 있다. 문항 수가 적은 BFI와 BFI-

10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표준화되지 않았다. BFI-10

은 문항 수가 매우 적어 노인 등 긴 면담이 어려운 환자

에서 간편히 이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BFI에 

비해 지나치게 단순화된 단점이 있다. 이 두 척도는 중

복되지만, 이러한 장단점이 있어 두 척도를 모두 표준화 

시 각 임상 또는 연구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FI와 

BFI-10을 국내 표준화한 한국판 성격 5요인 척도 (Big 

Five Inventory-Korean version, 이하 BFI-K) 및 이

의 단축형(Big Five Inventory-Korean version-10, 

이하 BFI-K-10)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에서 시행된 지역사회거주 노인들의 신체 및 정신적 질

환에 대한 역학조사의 일부로 이루어졌다. 광주광역시 

동구 2개 동의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65세 이상의 거주

민 2,201명 가운데 1,038명(47%)이 본 연구에 참여

하였다. 참가 노인들은 모두 지역사회에서 독립성을 유

지하며 거주하고 있었고, 따라서 인지장애가 있다고 하

더라도 경도 수준이었다.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훈련 및 

감독을 받은 간호학 전공의 연구보조자 6명이 2인 1조

를 이루어 집집마다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남대학교병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모

든 참가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았다. 

 

2. BFI-K의 제작 과정 

BFI는 무료로 배포된 성격 평가척도이기 때문에, B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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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 제작에 있어서 허가나 판권 등의 문제가 없었다. 

BFI를 한글로 번역하고,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한 

2개 국어 사용자가 역번역을 실시하였다. 번역 과정에서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노인들이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어휘를 선택하고 어법을 맞추었다. 세 

차례의 번역 및 역번역을 거친 이후, 국문학자에게 의뢰

하여 표현이 자연스럽고, 문법에 맞도록 교정하여 초안을 

완성하였다. 그런 다음 지역사회 노인들과 실제 면담을 

통하여 어색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였고, 최종적으로 연구

자들의 합의회의를 통해 BFI-K를 완성하였다. BFI-K 

및 BFI-K-10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3. BFI-K의 문항 구성 및 채점 방식 

BFI의 5개 성격 요인인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

증, 개방성에 해당하는 개별 44개 문항의 분포는 표 1

에 제시되었다. 각 요인에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이 무작

위로 섞여 있다. 각 문항은‘전혀 그렇지 않음(1점)’‘그

렇지 않은 편(2점)’,‘보통(3점)’,‘그런 편(4점)’,‘항

상 그런 편(5점)’의 Likert척도로 채점된다. 각 성격 요

인별로 긍정문항의 원 점수와 부정문항을 역산한 점수

(6-부정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구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격 경향이 높다.19) 

 

4. BFI-K-10 

BFI-10은 BFI에서 선별된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다. BFI-10의 1~10번은 BFI의 6, 22, 23, 9, 41, 

36, 2, 3, 39, 20번 문항에 각각 대응되고, 문항의 내용

은 동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BFI-10은 따로 시행

하지 않았으며, 시행된 BFI에서 해당 항목을 추출하여 다

시 분석하였다. BFI-10의 5개 성격 요인에 해당하는 

개별 10개 문항의 분포는 표 1에 제시하였다(표 1). 각 

문항은 BFI-K와 동일한 1~5점의 Likert척도로 이루

어져 있으며, 각 성격 요인 별로 긍정문항의 원 점수와 

부정문항을 역산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구한다.  

 

5.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대상군의 나이, 학력, 성별을 조

사하였다. 

 

6. BFI-K 및 BFI-K-10의 표준화 

BFI-K 및 BFI-K-10을 표준화하기 위해 5개의 요인 

별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을 시행하였다. 타당도 검정은 

한국형 노인우울검사(Korean version of Geriatric De-
pression Scale, 이하 KGDS)20)와 한국판 상태-특성불

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이하 STAI)21)

의 총점과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다. 

 

7. 통계분석 

대상군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

다. BFI-K 5개 요인별 신뢰도는 반분신뢰도(Guttmans’ 

split half)와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이용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측정하지 못하

였기 때문에 반분신뢰도를 사용하였다. BFI-K-10은 5

개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이 각각 2개뿐이므로 반분신뢰

도와 내적 일치도는 측정하지 않았고, BFI-K와의 상관

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BFI-K 

및 BFI-K-10의 공시타당도는 KGDS, STAI의 총점

과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평가하였다. 통계적 유의

성은 p<0.05로 정하였고, 양측검증을 시행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version13.0을 사용하였다. 

Table 1.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each correlate numbers of BFI and BFI-10

Personality 5 factor Typically labeled BFI-question number* BFI-10-question
number† 

Extraversion 
 

Talkative, assertive, energetic,  
sociable 

1, 6R, 11, 16, 21R, 26, 31R, 36 
 

1R, 6(6R, 36) 
 

Agreeableness Good-natured, trustful cooperative 2R, 7, 12R, 17, 22, 27R, 32, 37R, 42 2, 7R(22, 2R) 
Conscientiousness Orderly, responsible, dependable 3, 8R, 13, 18R, 23R, 28, 33, 38, 43R 3R, 8(23R, 3) 

Neuroticism 
 

Neurotic, easily upset, tense,  
depression, not-self confident 

4, 9R, 14, 19, 24R, 29, 34R, 39 
 

4R, 9(9R, 39) 
 

Openness 
 

Intellectual, imaginative,  
independent-minded 

5, 10, 15, 20, 25, 30, 35R, 40, 41R,  
44 

5R, 10(41R, 20)
 

*：‘R’ behind number indicates using the reverse-scored item, †：original number from BFI. BFI：Big Five Inventory, 
BFI-10：Big Five Inventor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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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사회인구학적 특징  

조사에 참여한 총 대상군의 수는 1,038명이었다. 이들

은 남자 362명(35%), 여자 676명(65%)으로 여자가 

더 많았고, 평균연령은 73.4 ± 6.84세, 평균 교육수준

은 4.56 ± 4.43년이었다.  

 

2. BFI-K 및 BFI-K-10의 분포도 

BFI-K의 각 성격 요인별 평균(표준편차) 점수는 외향

Fig. 1. Distributions of scores about 5 personality factors in Big Five Inventory-Korean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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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3.14(0.38), 친화성 3.91(0.32), 성실성 3.95(0.40), 

신경증 2.35(0.47), 개방성 2.66(0.40)이었다. BFI-K

의 성격 5요인의 점수 분포도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한

편 BFI-K-10의 각 성격 요인별 평균(표준편차) 점수

는 외향성 3.12(0.51), 친화성 3.96(0.46), 성실성 4.08 

(0.52), 신경증 2.59(0.62), 개방성 2.73(0.57)이었다. 

 

3. BFI-K의 신뢰도 

BFI-K의 각 성격 요인별 내적 일치도 및 반분신뢰도 

결과를 표 2에 요약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로 측정

한 내적 일치도는 외향성만 0.52로 약간 낮은 편이었고, 

나머지 요인들은 0.6 이상이었다. 반분신뢰도는 개방성만 

0.59로 약간 낮았고, 나머지 요인들은 0.6 이상이었다. 

4. BFI-K와 BFI-K-10과의 상관성 

BFI-K와 BFI-K-10 각 성격 요인별 상관관계는 표 

3에 요약하였다. 모든 요인에서 상관성이 매우 높았다

(p<0.01).  

 

5. BFI-K 및 BFI-K-10의 공시타당도 

BFI-K, BFI-K-10의 각 요인별 평균점수와 KGDS 

및 STAI의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

시하였다. KGDS와 BFI-K, BFI-K-10의 모든 하위척

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STAI와 BFI-

K는 개방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에서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였다(p<0.01). 개방성은 STAI-상태불안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STAI-특성불안과는 유의

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BFI-K-10 역시 STAI와의 상

관분석에서 BFI-K와 유사한 정도로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였으나, 개방성과 STAI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고     찰 
 

지역사회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BFI-K 및 BFI-K-

10을 개발하고자 한, 본 연구의 주요 소견은 다음과 같

다. 첫째, BFI-K의 내적 일치도와 반분신뢰도는 비교

적 우수하였고, 둘째, 공시타당도 측면에서 BFI-K 및 

BFI-K-10의 5개 성격요인과 KGDS 및 STAI는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셋째 BFI-K와 BFI-K-10

의 각 성격요인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강점은 첫째, 국내에서 아직 표준화 되지 

않은 성격척도를 국내 표준화가 완료된 평가도구들을 

이용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둘째, 10문항 단축형 척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scores on BFI-K, BFI-K-10, KGDS and STAI

 Big Five Inventory-Korean version Big Five Inventory-Korean version-10 

 r(p) r(p) 

  E   A  C   N O E A C   N   O 

KGDS -0.33 
(<0.01) 

-0.41
(<0.01)

-0.50 
(<0.01) 

0.63 
(<0.01)

-0.26 
(<0.01)

-0.15
(<0.01)

-0.27 
(<0.01)

-0.37 
(<0.01)

0.30 
(<0.01) 

-0.17 
(<0.01)

STAI-S -0.35 
(<0.01) 

-0.50
(<0.01)

-0.43 
(<0.01) 

0.56 
(<0.01)

-0.06 
(0.04)

-0.28
(<0.01)

-0.30 
(<0.01)

-0.32 
(<0.01)

0.32 
(<0.01) 

-0.04 
(0.17)

STAI-T -0.28 
(<0.01) 

-0.47
(<0.01)

-0.42 
(<0.01) 

0.67 
(<0.01)

-0.02 
(0.46)

-0.19
(<0.01)

-0.31 
(<0.01)

-0.27 
(<0.01)

0.38 
(<0.01) 

-0.05 
(0.13)

BFI-K：Big Five Inventory-Korean version, BFI-K-10：Big Five Inventory-Korean version-10,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 KGDS：Korean vers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TAI-S：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te, STAI-T：
State-Trait Anxiety Inventory-Trait, E：Extraversion, A：Agreeableness, C：Conscientiousness, N：Neuroticism, O：
Openness  

Table 2. Results of internal consistency and reliability 
analysis of BFI-K 

 Cronbach’s α Guttmans’ split half

Extraversion 0.52 0.65 
Agreeableness 0.61 0.65 
Conscientiousness 0.75 0.78 
Neuroticism 0.71 0.62 
Openness 0.75 0.59 
BFI-K：Big Five Inventory-Korean version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scores on BFI-K and BFI-
K-10 

BFI-K Correlate with BFI-K-10 p-value

Extraversion 0.52 <0.01 
Agreeableness 0.69 <0.01 
Conscientiousness 0.71 <0.01 
Neuroticism 0.69 <0.01 
Openness 0.79 <0.01 
BFI-K：Big Five Inventory-Korean version, BFI-K-10：Big 
Five Inventory-Korean versio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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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동시에 개발하여 연구 및 임상 상황에서 보다 쉽

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대상이 노인에 국한되

었고, 둘째, 공시타당도를 다른 성격척도와 비교하지 못

하였으며, 셋째, 자가보고형 척도임에도 조사자 간 검사-

재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는 데 있다. 또한, 변별 타당

도 역시 비교, 분석하지 못하여 척도의 변별력 검증을 시

행하지 못하였다. 

기존에 표준화가 완료된 56개국의 결과를 비교해 보

면, 동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신경증적 성향은 

3.2~3.3, 외향성은 3.1~3.2, 친화성은 3.3~3.4, 성실

성은 3.0~3.1, 개방성은 3.3~3.4로 신경증적 성향이 가

장 높았고, 나머지 4개 성향은 가장 낮았다.17) 본 연구 

결과에서는 친화성과 성실성이 동아시아 지역의 기존 점

수에 비해 높고, 신경증과 개방성은 낮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대상군이 노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성격 요인은 연령이 증가할 

수록 남녀의 차이가 줄어든다. 또한, 남녀 모두 성실성, 

친화성은 높아지고, 개방성은 낮아진다. 신경증은 여성

에서만 감소한다.22) 따라서 성실성과 친화성이 높고, 개

방성, 신경증이 낮은 본 연구의 성격경향은 노인연령의 

성격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신뢰도 측면에서 BFI-K는 내적 일치도와 반분신뢰도

는 전반적으로 우수하였지만, 내적 일치도에서‘외향성’

과 반분신뢰도에서‘개방성’은 통계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5요인 성격모델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도 범문화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23) 기존의 아시아권 연구에서 중국에서 시행된 

NEO-PI-R 연구에서도 외향성과 개방성의 Cronbach’s 

α 값이 0.63과 0.53으로 다른 요인에 비해 비교적 낮

게 측정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4)25) 특히 개방성은 아

시아 문화권에서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일부에

서 보고되었는데,25) 이는 조화를 중시하는 아시아 문화

권의 좀더 집단주의적인 경향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

다.17) 국내에서 시행된 NEO PI-R 연구에서도 청소년

과 젊은 성인에서 5요인 성격구조는 서양의 성인과 같

은 구조를 보이나, 개방성의 일부 하위척도인 행동의 개

방성 및 가치 개방성에서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18) 

BFI-K 및 BFI-K-10의 공시타당도를 검사하기 위

해 GDS 및 STAI를 시행하였다. GDS는 노인의 우울감 

등의 정서상태를, STAI는 불안의 상태와 특성의 평가를 

위해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검사법 가운데 하나이

다. STAI의 특성불안은 비교적 변하지 않는 개인차를 나

타내며, 상태불안은 일시적인 불안상태이다.21) 분석 결

과 BFI-K및 BFI-K-10의 모든 하위요인은 GDS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며, 개방성을 제외한 각 요인은 

STAI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한편, 개방성과 STAI

의 상관관계에서 BFI-K의 개방성은 특성불안과, BFI-

K-10의 개방성은 특성 및 상태불안 모두와 상관관계

가 유의하지 않았다. 개방성을 이루는 10개의 문항을 살

펴보면, 5, 20, 25, 30번이 특성불안과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이지 못했고, 20, 25, 41번이 상태불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이루지 못하였다. BFI-K-10은 개방성이 

BFI-K의 20, 41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성불안

뿐 아니라 상태불안도 유의한 타당도를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

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BFI-K, BFI-K-

10은 이미 구성 타당도 검증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BFI, 

BFI-10을 한글화 및 표준화한 것이기 때문이다.17) 

BFI-10은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축약형 척도로 

1분 이내에 작성 가능한 설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긴 설

문이 어려운 환자에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성격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이 단 2개로 이루어져 지

나치게 간략한 단점이 있다. BFI-10의 문항은 BFI에

서 요인분석, 각 성격요인을 광범위하면서도 특정하게 

대표하는 개념 등을 기준으로 추출하는 한편, 두 개의 다

른 언어형식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하여 범문화적 

사용가능성을 주창하였다.15) 본 연구의 BFI-K-10은 

BFI-K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좀 더 국내에 맞는 항목

을 새롭게 추출하지 못하고, 기존 BFI-10척도의 번안에 

그쳤다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척도연구의 목적

은 국내 성격척도의 개발이 아니라 기존 척도의 번안과 

표준화에 있다. 본 연구에서 BFI-K-10은 BFI-K와 비

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향후 BFI-K-10은 인지

기능이 저하된 노인, 또는 긴 시간의 면담이 어려운 신체 

질환자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상적으로 5요인 성격 경향은 다양한 정신질환과 관

계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특히 신경증적 성향은 우울

증과의 관련성이 많이 보고되었다.4)26)27) 또한, 신체질환

의 유병률과 관계되는‘D형 성격(type D personality)’

은 신경증적 성향 및 낮은 외향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 21 -

알려져 있으며,28) 이 두 성향의 조합은 우울증과 불안증 

발병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29) 만성적 대

인 관계의 스트레스가 지속된 경우 높은 신경증은 우울

증의 발병에, 낮은 외향성은 사회공포증의 발병에 관련

된다는 보고도 있다.30) 

한편, 항우울제에 대한 반응과 성격과의 관련성 역시 

보고되었는데, 신경증적 성향, 낮은 성실성은 각각 낮은 

약물 반응을 예측한 반면,31) 높은 개방성은 높은 치료 효

과와 관련되었다.6) 성격 경향은 불안장애와도 관련성이 

보고되는데, 사회공포증, 광장공포증, 공황장애, 강박장

애, 범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다양한 불안

장애가 높은 신경증적 경향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고된

다.32)33) 노인 인구에 대한 9년 동안의 전향적 연구에서

도 신경증적 성향은 불안-우울의 위험인자였다.34) 이러

한 관련성은 성격 경향이 세로토닌 수송체 유전자 다형성

(5-HT Transporter gene Linked Promoter Region, 

이하 5-HTTLPR)의 영향을 받는 것과 연관될 수 있

는데, 5-HTTLPR의 s/s 변이체는 높은 신경증적 성향, 

낮은 개방성 및 성실성, 친화성과 관련되었다.35) 

종합하면, 성격특성은 개인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건

강위험행동(health risk behaviors),36) 주관적인 안녕감 

및 행복,37) 결혼생활의 안정성,38) 그리고 다양한 정신과

적 질환과 관련된다.8)39) 또한, 성격특성은 임상 현장에

서 환자의 질환, 질병행동, 치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성격 특성을 평가하려 해도 

국내에서 표준화된 도구가 부족하고 임상에서의 적용이 

쉽지 않았다. 본 연구는 비교적 간편한 성격척도인 BFI-

K와 BFI-K-10을 한국어로 표준화하여 향후 임상에 

적용하는데 접근성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BFI-K와 BFI-K-10을 이용해 향후 한국인의 성격특

성 및 관련 유전자,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건강과의 관

계, 질병 위험요인 및 예후인자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결     과 
 

본 연구는 임상에서 간편하게 적용 가능한 한국판 성격 

5요인 척도(BFI-K)와 단축형 한국판 성격 5요인 척도

(BFI-K-10)를 표준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BFI-

K를 번안하고 지역사회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비교적 높은 신

뢰도와 타당도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 거주노

인의 성격 분포는 기존 외국 문헌에서 발표된 노인 인

구 성격특성과 유사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성격척

도에 대한 접근성과 관심이 증대되는 한편, 국내 임상상

황 및 횡문화적 연구에 널리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중심 단어：성격 5요인 척도·성격·신뢰도·타당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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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1 □ 
 

한국판 성격 5요인 척도(BFI-K) 

 

이제 본인의 성격과 관련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 내용에 대하여 평소 성격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그 정도에 따라 대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나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1. * _______ 말이 많다. 

02. * _______ 다른 사람의 흠을 잘 잡는다. 

03. * _______ 맡은 일을 철저히 한다. 

04. * _______ 마음이 우울하고 가라 앉았다. 

05. * _______ 독창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06. * _______ 보수적이다. 

07. * _______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준다. 

08. * _______ 경솔할 때가 있다. 

09. * _______ 느긋한 편이고, 스트레스를 잘 해소한다. 

10. * _______ 여러 가지에 대하여 호기심이 많다. 

11. * _______ 정력적이다(활기가 넘친다). 

12. * _______ 다른 사람과 자주 다툰다. 

13. * _______ 믿음직한 일꾼이다. 

14. * _______ 긴장하곤 한다. 

15. * _______ 머리가 좋다. 

16. * _______ 매사에 매우 열심이다. 

17. * _______ 너그럽다. 

18. * _______ 무질서한 경향이 있다. 

19. * _______ 걱정이 많다. 

20. * _______ 상상력이 풍부하다. 

21. * _______ 말수가 적은 편이다. 

22. * _______ 믿음직스럽다. 

23. * _______ 게으른 편이다. 

24. * _______ 차분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25. * _______ 창의적이다. 

26. * _______ 자기주장이 강하다. 

27. * _______ 차갑고 냉담한 성격이다. 

28. * _______ 일을 끝까지 마친다. 

29. * _______ 변덕스러운 편이다. 

30. * _______ 예술적, 미적 경험을 중시한다. 

1 
전혀 그렇지 않음 

2 
그렇지 않은 편 

3 
보통 

4 
그런 편 

5 
항상 그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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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_______ 가끔 부끄럼을 타고 감정을 숨긴다. 

32. * _______ 사려 깊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다. 

33. * _______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34. * _______ 긴장된 상황에서도 침착하다. 

35. * _______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한다. 

36. * _______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사교적이다. 

37. * _______ 때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다. 

38. * _______ 계획을 세워 일을 처리한다. 

39. * _______ 쉽게 신경질을 낸다. 

40. * _______ 생각하기를 즐긴다. 

41. * _______ 예술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42. * _______ 다른 사람과 협력하기를 좋아한다. 

43. * _______ 쉽게 주의가 산만해진다. 

44. * _______ 미술, 음악, 문학에 대한 세련된 감각이 있다. 

 

 

* 표시 항목은 역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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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2 □ 
 

단축형 한국판 성격 5요인 척도(BFI-K-10) 

 

이제 본인의 성격과 관련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 내용에 대하여 평소 성격

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그 정도에 따라 대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나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1. * _______ 보수적이다. 

02. * _______ 믿음직스럽다. 

03. * _______ 게으른 편이다. 

04. * _______ 느긋한 편이고, 스트레스를 잘 해소한다. 

05. * _______ 예술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06. * _______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사교적이다. 

07. * _______ 다른 사람의 흠을 잘 잡는다. 

08. * _______ 맡은 일을 철저히 한다. 

09. * _______ 쉽게 신경질을 낸다. 

10. * _______ 상상력이 풍부하다. 

 

* 표시 항목은 역산할 것. 
 
 

1 
전혀 그렇지 않음 

2 
그렇지 않은 편 

3 
보통 

4 
그런 편 

5 
항상 그런 편 


